
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

1. 개요

o 북한은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를 개최하여 상반기계획 수행
실적을 평가하고 3/ 4분기계획 실행대책에 대해 토의하였다고
보도하였음.(7.17 민주조선)

- 참가 : 박봉주 내각 총리, 김광린 국가계획위원장(보고), 중앙
기관, 지방기관, 중요 공장·기업소 간부 등

2. 보도요지

o 동 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해 구체적인
과업과 방도를 제시한 기간공업부문 현대화, 토지정리 및 농업
생산 기계화, 경제관리개선방법 개선·강화 등에 대해 강조하
였고

- 상반기계획 수행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특히 전력,
철광석 등 중요지표들의 생산이 성장하였다고 평가되었음.

o 또한 금년도 하반기는 모든 부문, 모든 단위에서 경제적 잠재
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

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

- 전력, 석탄, 금속,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에 지속적으로 큰 힘을
넣고 기계, 건재, 화학 등 기간공업부문의 혁신을 일으키며
주민생활 향상 및 경제관리개선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.



3. 분 석

o 북한의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는

- 사회주의 헌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
기관, 중요 공장·기업소의 간부들이 참석하여

- 대체로 분기마다 신년공동사설,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제시한
경제과업 수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는 자리임 .

o 이번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내용적 특징은

- 올들어 김정일 위원장 현지지도시 강조한 기간산업 현대화,
경지정리 및 농업생산 기계화, 경제관리개선 등을 중점
논의한 점,

김정일 위원장은 올들어 식료가공공장 (1.11), 평남도 토지정리
사업장(3.17), 낙원기계연합기업소(5.18), 구성공작기계공장(6.2),
청천강기계공장(6.3) 등을 현지지도

- 전력 및 철강재 증산과 함께 생산공정 현대화 및 경제관리
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한 점 등임 .

o 북한이 이번에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

- 상반기 계획수행이 끝난 시점에서 평남도·평양시 토지정리
등 그동안의 경제건설 실적과 하반기의 경제과업을 평가·

점검하는 가운데,

- 특히 기간산업 현대화와 같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사항과
최고인민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는 전력 및 철강재 증산을

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
